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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룻4 . (2:1-4a)

오늘의 포인트I.

가난한 자들이 추수 밭에서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본다1. .

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이삭줍기 하러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2. .

룻이 가게 된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였고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3. ,

타이밍을 생각해 본다.

본 론II.

이삭줍기의 성경적 배경A.

이삭줍기와 밭 구석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1)

떨어진 이삭과 밭 구석에 있는 것을 놔두라는 말씀:

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‘ ,

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. , .

따서는 안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. .

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’

레위기( 19: 9-10)

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‘ , ,

또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, .

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.’

레위기( 23:22)

곡식단을 잊어 버리고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놔두라: !

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 버리고 왔거든 그것을‘ , ,

가지러 되돌아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............

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...........

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. .

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.

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.’( 24:19-22)

이웃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먹을 수는 있으나 가져올 수는 없다: .

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‘ ,

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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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됩니다 신명기, .’( 23:24-25)

이삭줍기 정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2)

한 개인이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한 제도:

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방식:

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율법은 이런 올바른: .

정신 속에서 지켜 나가는 자비로운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심.

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3)

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오늘의 위치에 있음을 잊지말라:

너의 자비와 은혜 베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: .

이삭줍기를 통한 은혜를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4)

하루 종일 수고함으로 헛된 자비와 은혜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: .

룻이 이삭줍기 하러 나가기까지의 과정B.

이삭 줍기 전 주인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혜 입음을 기대1) !

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‘ . ,

면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.’ ( 2;2)

룻의 삶의 두가지 자세2)

하나님의 법과 전통에 따라 자비를 구하는 마음:

본인의 처지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삶의 자세 아침부터 저녁까지: ( ......; ..

절과 절7 17 )

나오미의 허락과 태도3)

나오미는 왜 이삭줍기하는 밭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: ?

인간의 눈에는 우연히도 하나님의 섭리적 징조C. ‘ ’ vs

인간의 조작이나 간섭이 아닌 여러 상황들1)

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: .

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............. .( 2:3)

: 그 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룻.( 2:4)

더 큰 상황속에서 본다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추수때였다 룻: .( 1: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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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‘........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.’

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닌 모습2)

나오미가 어떤 밭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까지만: .

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.

의도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발길로 간 것이다: .

하나님은 타이밍을 통하여 섭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신다: .

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 하필이면 그 때에 보아스가 밭으로 왔다.

3) 우연히도 라고 표현하면서 그때에 마침 이라고 해설자는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

개입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.

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만남 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종종 진전되어 나감을 본다4) “ ” .

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만남:

룻이 보아스와의 만남:

하나님의 섭리의 배경을 느끼는 순간에 더욱 확실하게 이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5)

것인지를 기대하며 읽게 된다.

적 용III.

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삭줍기 제도를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1.

실천할 수 있을까?

이런 제도가 명목상의 말 뿐이 아니라 실제 실현될 수 있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2. ?

타이밍과 만남 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3. ‘ ’ ‘ ’ ?

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과거의 이런 섭리적 역사를 깨달음으로 가져 나가는

안목을 가져나간다면 각자 지금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제를 어텋게 바라볼 것인가?


